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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동화 속으로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여행

덴마크는 국토 면적이 43,098 

제곱 킬로미터이다. 스칸디나

비아 반도의 남단에 있고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

다. 그 중에 가장 큰 섬이 질랜드

(Zealand)인데 코펜하겐은 그 질

랜드 섬 안에 위치한다. 유럽에

서 가장 긴 편에 속하는 해안선

을 가진  나라답게 덴마크는 어

디에서든 바다가 가깝고 코펜하겐도 마찬가지이다. 

코펜하겐의 중심지인 콩스 뉘트로우(Kongens Nytrov) 

광장과 바다를 연결해 주는 관문인 뉘하운은 1670년에서 

1673년에 걸쳐 크리스티앙 5세가 건설했다. 화물선과 어선

들이 이곳을 드나들었고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건축

된 형형색색의 타운하우스들이 아직도 건재한다 (그 타운

하우스 중 9호, 67호, 그리고 18호에서 한스 안데르센이 거

주했다고 해 더욱 유명하다). 현재는 코펜하겐 관광의 상징

처럼 되어 있으며 운하 수로에는 요트와 유람선이 오가고 

어선과 화물선이 정박하던 부두에는 타운하우스들과 수

많은 레스토랑, 카페, 커피숍, 선물가게 등이 관광객과 주

민들을 맞아 준다. 우리가 갔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가까

워 타운하우스 앞으로 부두를 따라 크리스마스 가게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뉘하운을 보고 놀라움과 반가움에 들뜬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정을 변경해 에멜리엔보르 궁전은 

나중에 보고 우선 운하를 따라 운행하는 유람선부터 당

장 타 보기로 했다. 우리 바로 앞에 유람선 선착장이 보이

기도 했고, 유람선을 타고 물길을 따라 바다 쪽 방향으로

부터 코펜하겐을 바라 보며 큰 그림을 그려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유람선 티켓 가격은 티볼리 가든 입장권과 통합해 사면 

11.  스트롬 (Stromma) 유람선 1

훨씬 싸기에 1인당 135 크로나를 주

고 통합 티켓을 샀다. 어차피 티볼리 

가든도 나중에 가 볼 것이므로 거기

서 또 줄 설 필요없이 한꺼번에 사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 티켓을 산 후에는 

스트롬(Stromma)이 라고 써 있는 유

람선 하나가 벌써 대기하고 있어서 기

다리지 않고 바로 올라 탔다. 관광 비

수기인 한겨울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

었기때문에 줄도 서지 않고 바로 탑승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스트롬 유람선은 납작하고 낮은 보트였다. 좌석은 생각

보다 꽤 많아서 백여 명까지도 탈 수 있을 것 같았다. 겨울

이라 그런지 투명한 지붕을 씌워 추위를 피해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진에서 보았던 유람선은 완전히 

오픈 되어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건 날씨가 

춥지 않을 때 가능한 형태였다. 안으로 들어 가 보았다. 난

방이 잘 된 실내에서 마치 유리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듯 편

안히 앉아 갈 수 있게 생겼다. R은 얼른 한가운데 가서 자

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따뜻하고 편한 것도 좋지만 어쩐지 

밖에 나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둘러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 밖에 나가 앉자고 했다가 느긋하게 팔

짱을 끼고 앉은 R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대략 손님들이 채워지자 선장이 운전하고 가이드가 영어

로 안내하며 유람선은 출발했다. 알록달록한 타운하우스

들을 뒤로 하고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동안 17

세기부터 존재한 건물들이 운하를 따라 좌우로 계속 나

타났다. 12월의 북해 바닷물은 검고 차가운데 운하에 여

기저기 백조가 떠 다니는 것이 보였다. 아기자기한 붉은 벽

돌 건물들을 배경으로 검은 운하 물 위에 새하얀 백조가 

떠 있는 그 광경은 그대로 동화 속 그림이었다. 이곳 뉘하

운에 살던 안데르센이 주옥같은 동화를 썼던 것이 진심으

로 이해가 되었다. 


